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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의 제안이 정책으로...고려인 청년 리더십 캠프 열려
- 역사 이해부터 취업 특강까지...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첫 리더십 캠프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)

□ 20세기 초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아픈 역사를 가진 고려인 동포의 

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

마련됐다.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인천대학교(총장 이인재) RISE사업단과 함께 

2월 26일(목)부터 27일(금)까지 1박2일간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청년 

4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.

 ㅇ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 행사가 아니라, ‘과거 이해(고려인 이주역사)-

진로 설계-네트워크 형성’을 하나로 묶은 종합 프로그램이다.

 ㅇ 1일 차에는 재외동포 정책 안내와 함께 진로·취업 특강, 리더십 강화 

프로그램이 진행된다. 2일 차에는 고려인 이주사 특강을 듣고, 인천 

이민사 박물관과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탐방하며 우리의 이주 역사를 

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.

□ 특히 이번 캠프는 지난 2월 5일(목) 인천 지역에서 개최한 재외동포청

장과의 동포간담회에서 고려인청년들이 재외동포청에 직접 제안한 프로

그램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례다. 



 ㅇ 재외동포청은 “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년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, 

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”며 

“이번 캠프는 현장의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한 사례이며, 앞으로도 

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행사 기간에는 2026년 신규 추진 중인 ‘재외동포 청년 인재 유치‧정착 

지원 사업’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했다.

 ㅇ ‘재외동포 청년 인재 유치‧정착 지원 사업’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, 

모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국내‧외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원하고 

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全(전)주기 

지원사업이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지자체, 대학과 협력을 확대해 국내 

귀환 동포 청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,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

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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